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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unstable life of unmarried, middle-aged, 
female temporary workers in church,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marriage based on 
biblical point of view and the role of church for them. On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stated in bible, as orphan and widow, is the middle-aged unmarried women in 
church with difficult financial circumstances and living an involuntary single life. This study 
intended to help them receive the holistic salvation in church, with a hope f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to live their lives with confidence, without getting alienated in society. 
To this end,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using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in-depth interview. In conclusion, the interviews resulted with the topics: The 
current single life and church life, Living alone in later years and position in the church, 
Expectations on the role of the church. Based on Apostle Paul’s claim, regardless of married 
or not, it is important to view them as fellow workers in church, who are participating in 
expanding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hurches to support single 
middle-aged, female temporary workers, both spiritually and physically for them to carry out 
good christian work, which is the recovery of redemption as a holistic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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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통해 교회 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실적 삶을 이해하고 성경적 입장에 근거한 결혼관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교

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자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10년 

간1) 비혼 여성의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1인 가구의 비율

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성 1인가구는 2000년 128만 가구에서 

2017년 283만 가구로 120.9% 증가하였다. 특히 45세 이상의 비율은 계속 증가 하였다

(통계청, 2018). 1인 가구의 급증은 비혼의 증가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어디에서든 비혼 여성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비혼 여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노처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능력있는 

‘골드미스’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나(김효정, 2017), 현실적으로 비혼의 삶을 살고 

있는 ‘골드미스’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 2016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일하고 

있는 30-40대 비혼 여성의 60%만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비혼 

여성의 직업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많은 비혼 여성이 비정규직 삶을 살면서 사회의 

편견과 더불어 생활의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비혼 여성의 연령

이 높을수록 그들의 독신생활이 고착화 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김효

정, 2017). 또한 사적인 관계망도 자연스럽게 좁아질 것이며 특정 소수를 제외한 대부

분의 비혼 여성은 고독하고 불안정한 노후를 염려하며 나이가 들어갈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노후 준비를 혼자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생활고

로 인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미혜(2013)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아니라 가족 차원의 노인 부양을 우선적으로 전제하고 있으

며, 이러한 가족주의 인식이 정책이나 제도에도 반영되어 부양을 해 줄 가족이 없는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경우, 책임을 수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손병덕 외, 2014) 가족 차원의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편견과 더불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비

1)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2015)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30-40대 비혼 여성은 138만 4047명이다. 

10년 전 비혼 여성의 수는 66만 351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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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노화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교회의 경우, 교회 내 남녀 청년 성비를 보면 남성의 수보다 여성의 수가 

월등히 높은 편이다. 시간이 갈수록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성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그 연령도 예전에 비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내 대형 교회 5곳에서 

청년부 구성원 성비를 살펴본 결과 대략 7대 3정도로 여성이 훨씬 많았으며(쿠키뉴스, 

2012. 8. 24.)2) 2010년 서울의 한 대형교회의 청년공동체에서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33-44세 청년들 중 남자가 34.9%,여자가 65.1%로 집계되었다. 대형교회는 그나마 싱글 

형제들이 많은 편이다. 작은 교회나 지역교회의 경우 체감성비는 8:2에서 9:1로 느껴진

다(온누리교회 신문, 2014, pp.4-5). 이런 상황가운데 사실 교회 내 비혼 여성을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 내의 원치 않는 비자발적 비혼의 삶을 사는 이들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

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서 교회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세상

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다르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관점만을 강조하며, 현

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신앙으로 현실의 모

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영적인 공급과 육적인 공급을 제공해야 하는 이중적인 사명이 있다. 다시 말해, 교회

는 영혼구원을 위해 힘써야 하며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고 하며 이원론적인 관점만을 강조한다면, 현재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보다는 현실 준비를 위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심한 경우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 속으로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가 교회로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한 방법으

로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요

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에 따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남성이 아닌 비혼 중년 여성을 

2) “강남스타일 교회 오빠 어디로 갔지?”쿠키뉴스, 201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3753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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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근거하였으며(김경원 외, 2005), 이에 따라 비혼 

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비정규직 중년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치

가 어떠한지, 그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앞으로 교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비혼 여성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때 본 연구가 그 기초 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비정규직, 비혼, 중년여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한다. 먼저 

비정규직(非正規職, 영어: temporary work, temporary employment, precarious work)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비정규직 고용인이 특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

를 말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 고용노동자들을 뜻

한다(https://ko.wikipedia.org/wiki/%EB%B9%84%EC%A0%95%EA%B7%9C%EC%A7%8).

‘비혼’이란 용어는 독신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아직 미(未)자’가 아닌 ‘아닐 비(非)자’

를 써서 사용한다(엄구선, 2015). 이 용어는 여성주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먼저 사용되

었으나 최근의 경향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든지 ‘비혼’이라는 용어가 ‘미혼’이나 

‘독신’을 대체하는 용어로 일반화되는 추세이다(강은영, 2010).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재 법적으로 혼인 경험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중년 여성은 중년기 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 연구자들

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을 40세에서 60세로 보고 있다

(임경수, 2002; 김명자, 1991; 윤진, 1985). 본 연구에서는 엄구선(2015)의 견해를 따라 

중년기를 40세에서 59세 사이로 정의하고 연구의 대상자는 40세-55세로 제한한다. 

Ⅱ. 관련연구 고찰

1. 비정규직과 비혼 중년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 연구들에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3), 공

공부문에서 고용불안, 임금 및 처우의 열악함, 출산 육아 관련 혜택의 미비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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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의 근로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한 연구(윤자영, 2013), 여성 노동에 있어 

주요문제가 무엇이며 여성 비정규직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

한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권혜자, 2017; 김유선, 2015), 경력단절 비정규직 여성의 경험

과 그들의 일과 가족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문은미, 2016; 김문수, 2016), 여성들의 비

정규직 노동경험에 대한 연구(박옥주, 2016; 신경희, 2016; 송다솜 & 손승영, 2016)와 

그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하고(손승영, 2016), 근로조건 개

선 여부를 점검하고 그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여성가족부, 2012)들이 있다. 

비정규직 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

기는 했으나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다양한 종류로 나타난다. 국가인권

위원회(2013)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체계

의 최저점에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 비인격적 대우 등 비합리적인 근로조건을 감수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들의 낮은 노동시장 지위는 인적 자본이나 노동생산성과 같은 

개인적 격차로만 설명할 수 없는, 차별(discrimination)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요인이 다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 차별(complex discrimination)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수준 또한 차이가 있다. 김유선(2013)에 의하

면 2013년 3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의 35.4%, 정규직 여성의 

55.3%, 비정규직 남성의 65.7%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계조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

만 여성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권혜자, 2017). 여성노동문

제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혼자 연구는 결혼은 선택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개척하는 집단의 생활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저출산의 원

인 제공자로 간주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되는 연구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성미애, 201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비혼 중년 

여성에 대한 연구는 저출산 해결 의도보다는 결혼은 선택이며 기존의 삶의 양식이 아

닌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연구라고 볼 수 있

다. 그와 동시에 비혼 중년 여성의 문제는 단순히 시대적 흐름에 따른 문제이기 이전

에 우리사회의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혼 중

년 여성가구를 포함한 세대별, 성별 1인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에 대한 연구(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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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4)에서는 중년기 여성 1인가구는 자산보유가 열악하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으며, 

이 시기는 여성의 생애기간 중 돌봄 부담과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 경제적 역량이 취

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비혼 1인가구는 경제적 불안감과 노후불안감을 크게 느

끼고 있었는데, 여성과 저학력자, 저소득층, 이혼자 집단 등의 취약집단에게서 더욱 크

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 건, 2016). 강은나 외(2015)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 

1인가구는 노년 1인가구와 특성이 유사하며, 단지 위험이나 문제의 강도에 있어 노년

층에 비해 낮은 상태라고 했다. 즉, 경제적 노후준비수준이 열악하고, 낮은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건강과 관련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중년다인가구에 

비해 떨어지며, 주거환경 역시 열악하다고 보고했다.

2. 교회의 복지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부로 함께 만드셨다(창 2:18, 22-25).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남자와 여자를 부

부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

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1:27-28).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에 충만하라’는 것이다. ‘생육과 번성’은 ‘결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이 남녀의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

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지상에 편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으며, 이 명령은 

타락 이후에는 선교적 명령으로 그 성격이 변화된다(이재서, 2013).

신약성경에서의 결혼관은 구약에서의 결혼관과 다른 관점에서 시작한다. 사도 바울

은 결혼 관계에 대한 교훈에 있어서 그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전래적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관점 하에서 보고 있다(엡 5:22-23).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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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관계로써 묘사하고 있다(박영희 역, 1985).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부는 세속의 부부

보다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부부결혼의 신비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

도의 정절의 인식으로 인해 인정되는 곳인 다른 차원 위에 있다. 이것은 교회의 의무

가 세상에 진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부부의 의무도 모든 결혼의 진리를 밝

혀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7:7절에 의하면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역이고 은혜이다(한의신, 2003).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32-35절에서 독

신생활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자유롭기 때문에 좋다고 했다. 바울이 이렇

게 권면하는 배경은 고린도전서 7:25-4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종말론적 동기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형태로는 가정을 가

진 경우보다 독신이 훨씬 더 자유롭고 헌신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

라면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여러 가지 일들과 싸워야 한다.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일

이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대신하거나 그 일에 도전이 되기도 한다. 결국 관심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세상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

인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강혜란, 2003).

성경에 따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중 하나이다. 그러나 타락이

후, 결혼에 대한 성격이 ‘생육과 번성’에서 ‘선교적 명령’으로 변화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으라(마 28:19: 막 16:15)”는 복음전파의 관점으

로 변화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종

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역의 관점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결혼을 했을 경우, 

그리스도인 부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부의 의무를 다하므로 세속의 부부에게 모범

을 보이는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사명을 다해야 하며(마 5:14), 독신생활을 하는 이에게

는 오직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전념하므로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마 5:13).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 내의 비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도 분명히 달라지기 마련이다.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시각에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혼 

여성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이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회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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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까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다. 구

약시대에 이렇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약자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가난

한 자들이었다(이재서, 2013). 이들의 돌봄에 대한 당위성은 구약성경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

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

리라(신 14:2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

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

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신 24:19-21).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

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사 10:2).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

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마11:4-5; 눅7:19-22; 마15:32-39; 막8:1-10).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은 밭과 집 있는 자

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

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행4:32).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은 항상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계시면서 영적

인 필요뿐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 주셨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병

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 주시는 등 세상 속에서 현실을 사는 백성에게 각자 필요한 부

분을 알맞게 채워 주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 등의 사회적 약자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비자발적 비혼의 삶을 사는 교회 내의 

비혼 중년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 내의 약자 중의 한 부류인 비

혼 중년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살펴야 한다.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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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통해 영혼을 풍성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전인 구원의 관점(이재서, 

2013)에서 육체적이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이 마

땅하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저출산과 관련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비혼 여성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혼 중년 여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많지 않다. 1인 가구의 연구 선상에서 중년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연구와 그 외 비혼 

여성에 대한 연구의 확장으로 비혼 중년 여성을 연구하였으며 대부분 그들의 결혼관, 

노후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녀성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교회 내에서의 비자발적 비

혼의 삶을 살며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그

들의 삶과 교회생활에 대한 생각을 듣고 그들을 먼저 이해하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

지 살펴보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성경적 입장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회 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현실적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경험

하고 기대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 참여자들

과의 면접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감 있는 관찰을 위해 개별적으

로 심층적인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의 삶은 어떠한가?

둘째, 교회 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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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면담에서 사용된 반구조화 된 면담질문의 내용은 비

혼 여성으로서의 교회생활과 어려움, 비혼의 삶을 선택하게 된 동기, 현재 경제적인 

상황,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비혼여성으로서 교회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한 개방적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는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현재 서울시에 있는 장로교 합동측 교회

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로서 과거와 현재 법적으로 혼인경험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

로 제한하였으며, 현재 연령이 40세에서 55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참여자들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한 후 일정을 정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2018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소요된 시간은 사례별로 평균 1시

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다. 면접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미리 전화로 약속시간과 장소

를 잡고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 중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이나 반응 혹은 의미 

있는 내용은 연구자가 현장노트에 상세 기술하였다. 참여자5는 면담 중 가정에 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1시간정도 면담한 후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 다시 약속

을 잡고 면담을 진행했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은 전화나 메

시지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 

주요 질문, 소요시간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면담 내용에서의 모든 참여자의 개인정

보에 대해서는 비밀보장과 함께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면담내용은 연

구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기록된 모든 자료들은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파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3.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는 40대가 2명, 50대가 5명으로 평균 연령은 51.4세이다. 교육수준은 대

학원 중퇴가 1명, 고졸이 2명, 나머지는 대학 졸업으로 학력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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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은 번역가, 화장품 판매원, 강사, 사무직 종사자, 프리랜스 디자이너, 식당종업

원, 학습지 방문교사이다. 거주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후 자매들만 함께 사는 

경우가 1명, 어머니 사후 아버지와 사는 경우가 1명, 그 외 나머지는 모두 형제자매가 

결혼한 후 본인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이다. 주택 소유 형태를 보면, 부모님 소

유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6명이며, 부모님 소유 주택이

었으나 돌아가신 후 여동생의 명의로 된 경우가 1명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의 내용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ame Age Education Job
Monthly Income

(unit: millian won)

Years of being 

in Christianity
Cohabitee

Residence 

ownship

1 54
college 

graduate
translator 1.5 from birth parents

parents’ 

house

2 54
college 

graduate
salesperson 1.5 30 years parents

parents’ 

house

3 51
college 

graduate
instructor 2.0 from birth parents

parents’ 

house

4 54
high school 

graduate

office 

worker
1.5 from birth parents

parents’ 

house

5 48
quit graduate 

school

freelance 

designer
irregular income from birth parents

parents’ 

house

6 49
high school 

graduate

a restaurant 

employee
0.8 from birth sister

apartment 

belong to 

her sister

7 50
college 

graduate

home-study 

teacher
0.8 35 years father

fathers’ 

house

4. 연구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6단계의 주제 분석법으로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제 분석은 주관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일상 세계를 귀납적인 방식으

로 분석하며 복잡한 데이터에서 범주화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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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진영은 역,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회 내 비혼 중년 여성의 현실의 삶과 

교회생활에 대한 각자의 주관적 경험을 듣고 성경적 입장에 근거한 교회의 역할에 대

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서술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자료와 친숙해지는 단계(Familiarizing yourself 

with data)로써 연구자의 편견이 배제되도록 하였다. 2단계에서는 초기 코드를 생성하

는 단계(Generating initial codes)로써 전체적으로 각 사례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고 

각 사례별 특성을 구분해 코드를 생성하였다. 3단계는 주제를 찾는 단계(Searching for 

themes)이다. 따라서 2단계 코딩작업에서 도출된 공통된 개념끼리 묶어 의미 있는 주

제를 추출하였다. 4단계는 주제 확인단계(Reviewing themes)로 3단계에서 추출한 주

제가 전체적으로 잘 연결되는지 파악하고 유사한 주제끼리 묶고 범주화하였다. 5단계

는 주제 정의 및 주제의 명명화 작업(Defining and naming themes)을 하는 단계이다. 

도출된 범주는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불안정한 현실과 교회의 역할이었으므로 

현재 비혼의 삶과 교회생활, 홀로 맞을 노후와 교회에서의 위치, 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명명화 하였다. 6단계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Producing report)로 각 주제

들의 내용을 기술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의 엄격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경험 등이 작용하

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내용이 올바른지 확인하였고, 부족하거나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와 e-mail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 분야 박사

과정생의 조언과 질적연구에 경험이 풍부한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으며 연구결과를 점

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Braun & Clarke(2006)의 6단계 주제 분석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질적ㆍ정신적으로 불안정함’, ‘교회 내 비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과 부딪침’, ‘홀

로 살아갈 노후가 두려움’, ‘교회의 짐으로 전락할 것 같아 불안함’, ‘영적 부분: 영적 

성숙을 위한 체계적인 양육시스템’, ‘육적 부분: 교회 차원의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라

는 6개의 하위주제와 ‘현재 비혼의 삶과 교회생활’, ‘홀로 맞을 노후와 교회에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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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라는 3개의 주제로 요약되었으며, Table 2와 같다. 교회 

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현실의 삶을 통해 비혼 중년 여성의 체계적인 노후계

획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며, 교회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부모님 사후 본인의 건

강, 주거, 경제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 좁아진 사적 관계망에 의존하기보다 가까운 교

회 공동체의 도움이 더 현실적인 것임을 인지하게 된다. 

Table 2 Topic and subtopic

Topic Subtopic

The current single life 

and church life

Financiallyㆍmentally unstable

Encountering negative views as singles in church

Living alone in later years 

and position in the church

Fear of living alone in later years

Insecurity of becoming a burden to the church

Expectations on the role 

of the church

Spiritual part: Systematic rearing system for spiritual maturity

Physical part: Supporting service for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1. 현재 비혼의 삶과 교회생활

(1) 물질적ㆍ정신적으로 불안정함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해 온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다. 참여자 

2와 참여자 7은 30년 이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으며 나머지 참여자들은 

모두 모태신앙이다. 참여자 4와 참여자 5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는 현재 교회학교 교

사를 하고 있었다.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겠거니 생각했으나 

개인적인 여러 상황에 의해 결혼의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결혼이 자발적이었는지 비

자발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참여자 7명 모두 비자발적이었다고 대답했다. 

가정형편과 건강 등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과 여건에 의해 비자발적 비혼의 삶을 선택

하게 되었다고 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한국에 IMF가 왔었어요. 그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빚

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유학도중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한국에 나오지 말고 끝까지 있으라고 했어요. “어쨌든 너는 학교 마치고 오라”고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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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셨어요. 저는 겨우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예전의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작은 집에 

온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때가 30대 초반이

었는데...결혼할 나이죠. 저는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참여자 5)

“제가 생식기쪽 그러니까 난소 한쪽을 없앴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노화현상이 빨리 

오게 됐어요. 병나고 수술하면서 나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은 없겠구나. 그러고는 어영부영 지금

까지 오게 됐네요.”(참여자 3)

비혼 중년 여성은 비혼의 삶을 살면서 여러 곳에서 비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

험하게 된다. 사회에서는 비혼자에 대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참

여자 1, 2, 4, 6), 가끔 감정적인 성품을 드러낼 때마다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결혼을 

못했다(참여자 3)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대할 때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비혼 여성들은 

꼭 어떤 개인의 잘못에 의한 개인적인 문제와 이기적인 성품보다는 가정의 형편이나 

건강상의 질병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비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 겪는 불편함과 함께 비혼 중년 여

성들이 겪는 현실에서의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서 집세를 내지는 않아요. 그것만 해도 큰 이

익이죠. 그러나 부모님은 이미 연세가 드셨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는 제가 버는 것으로 

해결해요. 항상 빠듯하죠. 집안에 어떤 행사나 큰일이 생기거나 하면 힘들어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선뜻 얘기하기도 그렇죠.”(참여자 4)

“지금 동생 집에 얹혀 살아요. 동생이 디자이너인데 프리랜서로 일해서 어떤 때에는 돈을 많

이 벌고 어떤 때에는 못 벌어요. 생활비를 동생이 많이 보태고 있어요. 제가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서...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배워서 나중에 

내 가게를 해야지 했는데 막상 식당에서 일을 해보니 내 가게 할 생각은 접게 되더라구요. 너

무 힘들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당장 그만 두고 싶지만 소개해 준 분 

체면도 있고 해서 그러지도 못하고...생활비를 제대로 보태지 못해 동생한테 항상 미안해요...”

(참여자 6)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참여자는 참여자 6을 제외한 6명이다. 참여자 3은 부모님께

서 저축해 두신 재정이 있어 현재 생활하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앞으로 부모님 병원비 

등을 감안할 때 아주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그 외 참여자 1, 2, 4, 5, 7은 부모

님 집에서 함께 동거함으로 집세의 부담은 줄지만 부모님은 연세가 있어서 1주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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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도는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출가하고 비

혼이라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에 남아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받

는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병원비 등 넉넉하지 않은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함께 져야 

하는 상황이다. 

직장에서 실직하여 힘든 상황에 처했던 참여자도 있었다(참여자 1, 6). 누구에게 선

뜻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서 복지정책을 받아 볼까 하고 지원을 해 보았다는 참여자도 

있었다(참여자 1, 6). 정책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했으나 기대했던 것만큼의 혜택을 지원받지 못했고, 그 혜택도 보편적 복지에 대

한 내용이었고 비혼 중년 여성을 위한 혜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의견들이었다.

“실직하고 7개월 정도 쉴 때였어요. 혜택받을까 하고 여기저기 전화해 보다가 실업급여 신청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혜택은 국민연금이 8만원이었는데, 30%는 본인이 부담하고, 70%는 나라

에서 해 주는 것 정도였어요.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요즈음은 월급 금액에 상관없이 최저금액

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최저금액 1,400,000 좀 안되게 받았어요....(중략) 기초수급자 신청은 

해당되지 않아 하지도 않았으나, 해당자가 되는 것은 까다로웠어요. 나같이 결혼 안하고 혼자 

먹고 살아야 하는 여자가 정책지원으로 어떤 큰 도움을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1)

“직장 잃고 실업급여 받은 적 있어요. 요즈음은 약 140만원선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전 직

장에 다닌 연수에 따라 개월 수가 달라지더라구요. 10년 이상 직장 다닌 사람은 6개월까지 받

을 수 있고, 3년 정도 직장생활 했을 때는 3개월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3개월 받았

어요. 실업급여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나같이 나이 들고 결혼 안한 

여자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참여자 6)

“어려울 때 정책적 지원을 한 번 받아볼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된 문제를 안고 살기에 나라에 정책적으로 요구한다 해도 합리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요. 그래서 그만 두었어요”(참여자 5) 

(2) 교회 내 비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과 부딪침

비혼자로서 겪는 사회적 편견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했다. 교회라고 해서 모두 성숙

된 크리스찬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비혼자를 향한 편견이 담긴 어투나 

시선을 느낄 때 마음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느닷없이 “아직 결혼 안했어? 빨리 해야지” 하고 던지시는 말이 가끔 상처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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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참여자 6, 7).

“우리 또래 결혼하신 분들은 여전도회에서 활동하고 우리는 여전도회가 아니라 교회학교 교

사나 다른 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건데...우리가 비혼이고 소수이다보니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활동을 하는 양은 비슷하다고 봐요. 오히려 우리가 더 교회사역을 더 많이 하지 않

나요? 세상이나 교회나 이런 시각이 비슷하다고 봐요. 직장에서는 ‘나이가 있는데 왜 결혼 안했

어?’ 하고 물으면 ‘응 안했는데 왜? 나이 많다고 해야 해?’하고 되받아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받아치지 못하겠어요. 이런 질문을 차라리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때가 아니어서 안

한거다 생각하고 사역을 똑같이 하면 되는데 꼭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보

는 시각이나 교회 안에서의 시각이나 똑 같다고 생각해요”(참여자 6)

“교회 어른들의 시선이 걸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죠. 같은 사역을 하는데 결혼 안했

다는 이유로 괜히 눈치 아닌 눈치를 볼 때가 있다니까요”(참여자 4)

“신앙과 인격이 매치가 안되는 분들을 상대할 때, 마음이 참 어려워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런 저런 사람이 많기 마련인데...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말

도 함부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같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여전히 이상한 시선으

로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할 때 ‘너는 결혼을 안 해서 모를 거야’하시며 소외감을 느끼는 하시는 

분 있잖아요?”(참여자 3)

2. 홀로 맞을 노후와 교회에서의 위치

(1) 홀로 살아갈 노후가 두려움

연구 참여자 중 참여자 6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이므

로 부모님의 사후 자신의 거처에 대한 불안함을 나타내었다. 경제적인 어떤 대책도 구

체적으로 세워둔 연구 참여자는 없었다. 형제자매와의 교류에 대해서도 현재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서 형제자매들이 찾아오지만,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형제자매들과의 

교류도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참여자 1, 2, 3, 4, 5, 7). 결국 혼자 남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독거노인이 될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참여자 1, 3, 

5). 그래서 지금부터 독거노인이 되었을 때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고, 그들에게 밥을 사주기도 한다고 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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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다면, 형제들이 있긴 해도 경제적 부분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노후 대책은 많이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직장은 계속 다니지만 돈을 많이 모으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생활비 하느라 빠듯해요. 노후계획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

는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유산에 대해 전혀 기대 안하게 하진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긴 

한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 설계 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면담을 하니 

이제부터 서서히 내 노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참여자 2)

“현실이 혼자이기에 독거노인의 미래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불확실한 미래이기에 대책은 생

각을 못하고 있어요”(참여자 5) 

“나중에 혹시 이 상태로 가면, 내가 고독사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이들, 아는 이들을 미리 사귀고 나를 나중에라도 케어할 수 있도록 심어 놓고 있어요(웃음). 조

카가 있긴 해도... 외가와 친가가 있는데, 나중에 되면 어찌될지 모르지만, 엄마 쪽으로 갈 가능

성이 많을 것 같아요”(참여자 3)

연구 참여자 대부분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므로 주거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

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비나 부모님 병원비 등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 참

여자도 있었다(참여자 1). 이와 관련해서 이들과 달리 부모님 집에서 살지 않는 비혼 

중년 여성은 생활비와 함께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교회의 짐으로 전락할 것 같아 불안함

앞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해 교회의 짐이 

될까 우려된다고 하는 참여자가 있었으며, 사회생활을 통해 느끼는 사회적 편견을 성

숙하지 못한 크리스천으로 인해 교회에서도 계속 느끼게 된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여유가 되면, 새벽기도

도 가고 싶어요. 하지만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해요. 전도도 더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른 것을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몸이 벌써 예전 같지 않네요”(참여자 1)

“모아둔 재산도 없고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모으려고 하지만 노후

대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러다가 나이가 더 들어서 몸도 약해지고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교회에 짐이 되는 독거노인이 될까봐 걱정이 돼요”(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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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

(1) 영(靈)적 부분3): 영적 성숙을 위한 체계적인 양육시스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현재 교회생활에 대해 큰 불만은 없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해 주어서 잘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인 공동체인 만큼 어려운 상황과 갈등 등의 발생 시에 교회 공동체로부터 진심어린 

기도의 힘을 가장 받고 싶어 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아..그 때 결혼할 걸 하는 생각이 들 때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할 때가 있

었어요. 그런 경우는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 올 때 있어요. 그 때 불안 해 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죠’하고 기도해요. 여태까지 잘 왔는데... 하고 생각해요. 의외로 내

가 소심하고 소극적이에요. 예전에 수면제 먹었던 적이 있어요. 6개월 전에 수면제 끊었어요. 

한 3, 4개월 정도 무기력 상태에서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 친구들 찾아왔으나 다 귀찮았어

요. ‘내가 왜 이래?’ ‘저 애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하루 사는데 하는 생각을 하

며 무작정 걸었는데 따뜻한 햇볕이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설교 들었는데 ‘지금까지 하락

했는데...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 커피를 마시

고 떠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때 교회 공동체에서 저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해 주었구

나 하고 깨닫게 돼요”(참여자 1)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고 교회 내의 여

러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참여자가 있었다. 또한 

소그룹 모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직장인으로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장인 예배

에 대해 많은 기대를 보이는 참여자도 있었다. 

“구약파노라마, 신약파노라마와 같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부 강

사를 부르는 것 보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해 주셔도 좋지만 교회 성도들 중

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연구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참

여자 7) 

3) 여기서 영(靈)적 부분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외에 신앙생활을 위해 필

요한 영적인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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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각 교회 기관의 사역에 참여를 열심히 하면, 영적으로 자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관 사역, 선교, 그 외 프로그램 등...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

들어서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

“우리교회가 소그룹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소그룹이 더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

해요. 소그룹 리더들의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고, 담임목사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셔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직장선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 교회에서 하는 수요직장인예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직장 내에서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하

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교회가 직장인을 위해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참여자 2) 

(2) 육(肉)적인 부분4): 교회 차원의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현실적으로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그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할 때 교회가 비공개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참여자

가 있었다(참여자 1, 2, 4, 6). 경제적인 부분 외에 중년의 나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결혼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교회가 중년여성을 위한 결혼 매칭 역할을 해 주기를 원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오히려 요즈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 있죠. 부모님 연세가 드시니까...나중에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플 때 보호자 사인이 필요할 때 부모님 안계시면 어떻

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결혼에 대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누가 

중매를 서 주지 않으려나?”(참여자 3)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교회에는 매칭 시켜주는 곳이 있어요. 지원서, 접수, 맞는 사람 

매칭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에도 

이런 매칭시켜주는 기관이 있으나 신앙 안에 있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신앙에 대한 신뢰

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은사가 있는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

지고 볼 때는 이런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요즘 나이 어린 친구들도 결혼에 대한 생각

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참여자 2)

또한 비혼의 삶이 지속될 경우를 생각하며 두 가지로 교회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 해 

주었다. 첫째, 비혼의 삶이 지속될 경우 그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랐

다. 그것은 노후의 건강과 경제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비혼 중년 여성들

4) 육(肉)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영(靈)적인 부분들, 기도, 말씀 등과 같은 것을 

제외한 우리가 현실의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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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후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둘째, 비혼 여

성공동체를 위한 여가 활동장소 만들기 등 비혼의 삶이 지속될 경우를 예상하며 요청

하는 부분이었다. 

“우리에게 특강 같은 것을 해 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후준비 등... 우리 스

스로 그런 부분을 찾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나 전문가가 사회를 보는 것은 다르

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예배중심이라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 특강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 주시면,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부분에 도움 주시면 좋겠어요. 가계경제관리, 노후준비 등...특강을 해 주시면 좋겠

어요...100세 시대이니 경제관념이 제대로 잡히면 노후계획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봐요. 동료가 

얘기하는 것과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은 다르겠죠”(참여자 2)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집이 있는 것처럼,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그 분들이 가실 곳이 없어

요. 경로당처럼...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다가 싸우기도 한다고는 들었어요. 교회 내에 이런 장소

를 제공하고 케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유지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케어

하고 우리 후세들이 우리가 한 것처럼 또 우리를 돌볼 것이라 생각해요. 매일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말이죠. 경로당처럼... 내가 그 시설을 이용할 때쯤이면 자리

가 잡혀 있겠지.. 지금 시작한다면...”(참여자 3)

“노인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고 격리보다는 서로 다른 세대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봐요....(중략) 사회의 일반적인 공동체나 국가

에 바라는 점으로 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바라는 것이 더 건

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일본과 같이 광범위하게 무언가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힘들겠지

만, 예를 들어 아주 작은 공동 텃밭이라도 교회근처나 교회 옥상 등에 마련해 주는 거에요. 비

혼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소일거리로 같이 일을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감사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미국의 아밋쉬마을과 

같이요. 아주 작지만 뭔가를 생산해서(예를 들면 잼을 만든다든가... 작지만 나눌 수 있는 그 무

엇이든...) 가난한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제공해 준다면 감사할 듯싶어요. 일

반적으로 비혼 중년 여성들이 외롭다고 푸념하며 나이 드는 것 보다, 교회라는 곳에서 감사함

을 느끼며 나이가 든다면 신앙인으로서 감사가 더해 질 거라 생각해요“(참여자 5)

Ⅴ. 논의 및 결론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계시면서 그들의 영적․육적 전인 구원의 회복에 대해 강조하셨다. 성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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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는 사회적 약자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이라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 내에서 비자발적 비혼의 삶을 살면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시선을 받아야 했으며, 그뿐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으로서 경제적인 어려

움까지 겪으며 이중, 삼중고의 고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들

의 전인 구원의 회복을 위해 교회가 교회로써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불안정한 현실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을 위해 서울시에 있는 장로교 합동측 교회에 

출석하며 과거와 현재 법적으로 혼인경험이 없는 40세에서 55세에 해당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현재의 삶에서 비혼 중년 여성은 비혼자로서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경험을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겪는다. 그러나 단순히 편견을 가지고 이들을 볼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비혼의 삶을 살게 된 원인이 가정의 형편이나 건강상의 질병 등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혼의 삶을 살게 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래의 

삶에 대해서 물질적, 정신적 ‘불안함’이 있다.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해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다. 셋째, 비혼 중년 여성의 교회에 대한 기대이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있다. 영적인 부분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고, 육적인 부분은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 등 현실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요

청하는 부분이다.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은 멀지 않은 미래에 노년층이 될 것이다. 

이들의 전인구원의 회복은 앞으로 건강한 한국 교회 노년층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교회는 비혼 중년 여성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회 내의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증가는 사회적인 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복지적인 역할은 시대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회가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을 복지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복지

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도 

안고 있다. 먼저, 비혼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회는 한 남자와 한 여

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통한 가정생활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

혼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러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같은 성경적인 인물들

을 통해 비혼들이 시선과 인식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사역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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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비혼 여성들이 섬길 수 있는 자리는 제한적이다. 집

사의 직분은 성인 성도가 교회 내에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갖는 기본적인 직분이

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들은 집사의 직분을 받지만 비혼 여성들은 집사의 직분을 

잘 받지 않는 경향이 많다. 교회에서도 임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이 거부하

는 경우도 많다. 집사직분을 받지 않으면 그 이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교회사역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며 교회 내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비

혼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직분을 받고 직분에 맞게 교회 내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비혼그룹에 대한 부서와 소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이들이 가

진 특징은 특별하기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부서와 소그룹이 있어야 한다. 교회내의 소

그룹은 결혼한 가정을 둔 성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부부소그룹이나 혹은 성별로 

구분된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성인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혼 여성들은 소그룹

에 참여가 점차 어려워진다. 무엇보다도 소그룹의 중심주제나 대화가 가정과 자녀양육

이 주를 이루는데 비혼 여성들은 주제에서 쇠외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함께 소그룹

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비혼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나눔을 할 수 있는 부서와 소

그룹을 교회 내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 교회는 비혼 여성의 장점과 약점에 

맞는 사역의 장을 열어 주어야 한다. 비혼 여성은 활동성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사역적

인 장점도 많다. 특히, 선교현장에서 가정보다 독신 사역이 유리한 곳이 많이 있다. 가

정중심 사역은 기동성이 떨어지며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선교비에 대한 부담도 높아

지며 보안을 요하는 지역에서는 노출도 잘 되는 편이다. 그러나 독신 사역자의 경우에

는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비혼 여성들의 강점

을 사역과 연결하고 훈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점을 활

용하여 사역에 활용될 경우 당사자들의 삶에도 희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인식적, 제도적, 역할적인 면에서 변화를 주어 비혼 여성의 사역

의 장을 열어 주고 강점중심의 삶을 유지하게 해 주며 동시에 복지대상으로서의 비정

규직 비혼 중년 여성을 살펴 그들의 필요를 돕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서적인 외로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해 

교회가 적절한 대안을 찾아 한정된 환경 속에서 최선의 복지를 마련하도록 힘써야 한

다. 그러기 위해 본 연구처럼 복지대상으로서의 비정규직 비혼 여성들의 필요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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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며 거기에 맞는 대안제시의 안을 찾아가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

황적으로 부모 돌봄이라는 문제가 따라 오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

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좀 더 다양한 연구 참여자에게서 여러 목소리를 듣지 못했

다는 것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또한 앞으로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사역의 강

점과 교회의 제도적인 보안과 복지적인 대안제시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앞으로 교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비혼 여성에 대한 연구

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때 본 연구가 그 기초 자료가 되리라 사료되는 것이다. 그리

고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비자발적 비혼의 삶을 살게 된 교회 내의 비정규

직 비혼 중년 여성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사회와 교회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들의 전인 구원의 회복이 교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데 본 연구가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 것이다. 또한 교회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는 세상의 희망으로써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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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의 불안정한 현실과 

교회의 역할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김주경 (총신대학교)

오대희 (교신저자/총신대학교)

본 연구는 교회 내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불안정한 삶을 이

해하고 성경적 입장에 근거한 결혼관과 그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이루어졌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고아와 과부 등의 사회적 약자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비자발적 비혼의 삶을 사는 교회 내의 비혼 중년 여

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

고 사회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면서, 이들의 전인 구원의 회복이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그 결과 도출된 주제는 현재 

비혼의 삶과 교회생활, 홀로 맞을 노후와 교회에서의 위치, 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

이다. 이에 따른 결론으로써 성경에 근거한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사도바울의 주장에 근거하여 교회 내 비혼 중년 여성을 바라볼 때 결혼을 했

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바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적, 육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것은 곧 이들의 전인구원의 회복을 위

한 것이다. 

주제어 : 비정규직, 비혼 중년 여성, 불안정한 현실, 교회의 역할




